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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 12. 13.(수) 금융위 의결 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의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

  ’23.12.13.(수) 개최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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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4.1.1일자로 시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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